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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기가 빠르고 건물수량이 많은 호밀 품종 “조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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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green' (Secale cereal L.) was developed for rye cultivars not fast heading but winter hardiness with high yields, which was 
open-pollinated by ten rye cultivars including 'Chochun' in 1995. Its average heading date was April 15, which was five days earlier 
on average compared with 'Gogu'. At harvest, the plant height of 'Jogreen' was 117 cm which was taller than 'Gogu' as much as 6 
cm. The number of stems was 983 per ㎡,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Gogu (979). 'Jogreen' did not show both winter kill and 
powdery mildew, but showed lodging as 3 which is similar to 'Gogu'. The biomass in the dry weight base was 8.1 MT ha-1, and 
showing was 4% higher than 'Gogu'. The crude protein content of 'Jogreen' was 11.9%, 0.8% lower than that of 'Gogu', and the acid 
detergent fiber (ADF) and the neutral detergent fiber (NDF) contents were 36.9% and 64.5%, respectively, higher than that of 'Gogu'. 
The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content also was low, but the TDN content was 5.09 ton ha-1,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Gogu'. The seed productivity of 'Jogreen' was approximately 3.1 ton ha-1, which was similar to the check. 'Jogreen' was found to be 
resistant to winter kill and can be adapted to after-paddy-rice cultivation in all Korean provinces. 'Jogreen' is likely to lodge, therefore, 
farmers should follow the recommended seeding rate and fertil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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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호밀은 추위와 더불어 부적합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나서 

추운 지역인 러시아, 독일 등 북유럽에서 주로 제빵과 사료용으로 

재배하여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 호밀은 조사료용이나 녹비용으

로 매년 5만 ha 정도가 재배되고 있으며, 향후 호밀은 가축 사료

용이나 친환경농업을 위한 녹비용으로 더욱 수요가 증가될 것으

로 예상된다(Han et al., 2015).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로 재배되는 호밀 품종은 도입종으로서 

조생종으로는 ‘Koolgrazer’, ‘Wintermore’ 등이 있으며 중․만생종

으로는 ‘Kodiak’, ‘Danko’ 등이 있는데, 외국 도입종은 대부분 

출수기가 늦은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Heo et al., 2009).
호밀은 중부지방의 경우 대부분이 10월 중순에 파종하고 5월 

상순에 수확하는데, 그 시기는 호밀의 수확시기와 옥수수의 파종

시기가 10여 일 겹치게 된다(Shin and Ko, 2004; Kim et al., 
2006). 따라서 옥수수의 앞그루로 호밀을 재배할 경우 4월 30일 

이전에 수확이 가능한 조생성 뿐만 아니라 조생종의 결점인 내한

성과 수량성을 갖춘 품종 개발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의 호밀 품종은 1980년대에 팔당을 시작으로 두루⋅

조춘⋅춘추 등, 1990년대에 올⋅윈터그린⋅곡우, 이그린⋅올그린 

등 숙기가 빠르면서 수량이 많은 품종이 육성되었으나, 조생성⋅
내한성⋅수량성이 결합된 품종 개발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Han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숙기가 빠르고 추위에 강하면서 생산성

도 높아 중북부 지역에서도 옥수수 앞그루로 재배가 가능한 조사

료용 호밀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Ouk-Kyu Ha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Jeonju 54874, Korea.
Tel: +82-63-238-9073, Fax: +82-63-238-9079, E-mail: okhan98@hanmail.net



A Forage Rye Cultivar ‘Jogreen’

- 238 -

Ⅱ. 재료 및 방법

1. 육성경위

중부이북지역에서 하계 사료용 옥수수와 연계한 동계-하계 조사

료 작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확이 빠른  호밀 품종을 육성하고

자 하였다. 잡종은 1995년에 조숙인 조춘호밀 등 10계통을 집단교

배를 실시하여 작성하였다. 잡종세대는 수원 및 연천에서 조숙, 내
한, 다수성에 중점을 두어 계통 선발을 실시하여 ‘SR95POP 
-S1-1074-6-6-10-6’ 계통을 최종 선발하였다. 그 계통은 2002∼ 

2004년까지 3년간 증식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2년간 생산력검정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숙성이고 조사료 생산성이 우수한 계통으로 

판명되어 ‘호밀41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2007년부터 3년간 지역

적응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기 계통은 지역적응시험에서도 

육종목표에 부합하는 특성과 더불어 기타 농업형질이 우수한 계통

으로 입증되어 2009년 12월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선정심의회에

서 신품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조그린’으로 명명되었다.

2. 시험방법

지역적응시험은 수원과 연천에서는 전작으로, 익산, 대구에서는 

답리작으로 각각 실시하였으며, 표준품종은 ‘곡우’(Heo et al., 
2004)를 사용하였다. 파종기는 수원이 10월 상순, 연천이 9월 하순, 
익산, 대구가 10월 하순이었다. 파종방법 (휴폭 × 파폭 × 휴장)은 

전작이 25 cm × 5 cm × 6 m의 조파를, 답리작은 150 cm × 120
cm × 6 m의 휴립광산파를 하였으며, 파종량은 전작이 ha당 120

kg, 답리작이 150 kg 이었다. 시비량은 진단시비를 하여 보리 표준

시비량인 ha당 질소 91, 인산 74, 칼리 39 kg를 시용하였으며, 그 

중 질소는 30%를 증시하였다. 시비방법은 질소를 수원, 연천이 

기비 50% : 추비 50%, 익산, 대구가 기비 40% : 추비 60%로 

분시하였으며, 인산과 가리는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다. 수확은 출수

기로부터 7일경에 하였고, 생초수량은 전체구를 예취하여 ha당 수량

으로 환산하였다. 건물수량은 각 품종별로 생초수량을 평량하고 

난 후 1 kg을 취하여 70℃에서 60시간 건조 후 건물률을 산출한 

다음 생초수량을 곱하여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고, 4℃ 저온 저장

고에 보관하여 조사료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기타 생육관리는 

농진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고, 생육⋅수량특성⋅내한성 및 병충해 

저항성 등의 관련 조사는 농촌진흥청 동계작물 신품종개발 공동연

구 계획서의 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RDA, 2008). 육성계통

의 조사료 품질평가를 위하여 조단백질은 Association &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Method (AOAC법)(1995), neutral detergent 
fiber (NDF)와 acid detergent fiber (ADF)는 Goering과 Van Soest 
(1970)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함량은 88.9－(0.79 × %ADF)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Holland et al., 1990).  

Ⅲ. 결과 및 고찰

1. 고유특성

호밀 품종 ‘조그린’의 고유특성은 Table 1에서와 같다. ‘조그

Year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Generation -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3 F14

Open pollination 
within 10 lines 

including ‘Chochun’
RYT

(Homil41)SR95POP 1074 6 6 10 6 Mutplication PYT
AYT

Process Cross Bulk and pedigree selection  Preliminary, advanced 
and regional yield trials

Fig. 1. Pedigree diagram of a cv. “Jogreen”.

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v. “Jogreen”
(Suwon, 2009)

Cultivar
Leaf Culm Grain

Color Length Width Color Diameter Color Size
Jogreen Light green Medium Medium Yellowish white Thin Bluish brown Small
Gogu Dark green Medium Medium Yellowish white Medium Light brown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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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의 잎색은 담록색을 나타내어 농록색인 표준품종과 차이가 있

지만, 잎 길이와 잎 넓이는 중간 정도를 나타내어 표준품종과 같

은 경향이다. ‘조그린’의 줄기는 황백색으로 표준품종과 같지만, 
굵기는 다소 가늘어 표준품종과 다르다. 또한 ‘조그린’의 종실색

은 청갈색으로 담갈색인 표준품종과 차이가 있으며, 종실의 크기

는 ‘조그린’과 표준품종인 ‘곡우’ 모두 작은 경향이다.

  2. 출수기

‘조그린’의 출수기는 Table 2에서와 같이 지역적응시험지 전

체에서 평균 4월 15일로 표준품종인 ‘곡우’에 비해 5일 빨랐다

(p<0.05). 지역별 ‘조그린’의 출수기는 남부지방인 대구에서 평

균 4월 8일로 가장 빨랐고, 연천에서 4월 24일로 가장 늦었는데, 
대구와 연천 간에는 16일의 차이를 보였다. 표준품종인 ‘곡우’ 또
한 대구에서 4월 13일로 출수가 가장 빨랐고, 연천에서 4월 29일

로 가장 늦었다. 표준품종은 출수가 빠른 지역과 늦은 지역이 16
일의 차이를 보여 지역별 변이 정도는 ‘조그린’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출수기의 연차간 차이도 ‘조그린’이 최대 5일, ‘곡우’

가 최대 6일로 유사한 경향이었다. Han et al.(2015)은 호밀이 출

수기의 연차간 차이가 적은 것이 안정적인 생산성을 보인다고 하

였는데, ‘조그린’은 표준품종 ‘곡우’보다 조숙이면서 연차간 차이

도 작은 경향이었다. 

3. 초장 및 내재해성

조사료 수량에 관여는 형질 중에서 초장과 단위면적당 경수는 

Table 3에서와 같다. 출수기로부터 1주일 경에 측정한 ‘조그린’
의 초장은 평균 117 cm로 표준품종인 ‘곡우’의 111 cm 보다 6 
cm가 컸다. 단위면적당 경수는 983개로 979개인 표준품종 ‘곡우’
에 비해 많은 경향이었다. 이처럼 표준품종에 비해 초장이 크고 

경수가 많은 ‘조그린’의 형질 특성은 조사료 수량성에 영향을 끼

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월동 중 추위 피해를 나타내는 포장 내한성은 ‘조그린’과 ‘곡

우’ 모두에서 0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한해에 의한 식물체의 피해

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도복은 평균 3이었고, 국내 밭 

작물의 답리작 재배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습해나 병해 또한 

Fig. 2. Photographs of cv. “Jogreen” (left) and “Gogu” (right).

Table 2. Heading date of cv. “Jogreen” tested in 4 regions
(RYTz, 2007∼2009)

Regions
Jogreen Gogu

2007 2008 2009 Mean 2007 2008 2009 Mean
Suwon April 20 April 20 April 13 April 17 April 25 April 27 April 19 April 23

Yeoncheon April 26 April 23 April 23 April 24 May 02 April 30 April 25 April 29
Iksan April 11 April 12 April 09 April 10 April 15 April 15 April 14 April 14
Daegu April 11 April 10 April 04 April 08 April 13 April 19 April 08 April 13
Mean April 17 April 16 April 12  April 15b April 21 April 22 April 16  April 20a

zRYT : regional yield trial. 
a,bThe days calculated from January 1 to heading date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ultivar “Jogreen” and cultivar “Gogu” at 5% 

probability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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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으로 ‘조그린’과 ‘곡우’는 대등한 관계를 보였다. 호밀은 다른 

동계 사료작물에 비해 월동력이 우수하지만 초장이 크기 때문에 

수확시기에 도복이 잘되는 편이나(Han et al., 2015), 이번에 개발

된 ‘조그린’은 도복에 강한 편으로 원활한 수확작업이 가능하리

라 판단되었다. 

4. 조사료 생산성

‘조그린’의 ha당 생초수량은 Table 4에서와 같다. Han et 
al.(2015)은 호밀의 조사료 수량성과 품질을 고려할 때 적정 수확

시기는 출수기로부터 1주일이라고 하였다. ‘조그린’의 생초수량

은 시험지 전체에서 평균 42.5톤으로 표준품종인 ‘곡우’의 43톤

Table 3. Plant height, number of culm per ㎡, resistances to the environmental stress, lodging, and disease of cv. 

“Jogreen” cultivated in 4 regions

(RYTz, 2007∼2009)

Cultivar Plant height
(㎝)

No. of culm per ㎡
(ea)

Cold tolerance 
(0∼9)x

Lodging
(0∼9)x

Disease (0∼9)x

Powdery mildow Leaf rust

Jogreen 117 983 0 3 0 0

Gogu 111 979 0 3 0 0
zRYT : regional yield trial. 
yThis results were measured at one week from heading. 
xRating score : 0 = excellent or strong, 9 = worst or weak. 
wWet injury and damage by disease did not appear in the tested two cultivars.   

 

Table 4. Forage fresh yield of cv. “Jogreen” cultivated in 4 regions
(RYTz, 2007∼2009)

Regions
Jogreen (MT ha－1) Index

(A/B)
× 100

Gogu (MT ha－1)

2007 2008 2009 Mean
(A) 2007 2008 2009 Mean

(B)

Suwon 51.0 41.1 55.7 49.3 103 56.6 33.7 53.3 47.9
Yeoncheon 41.1 40.5 55.0 45.5 99 49.5 34.5 53.7 45.9

Iksan 36.0 34.5 45.3 38.6 97 36.8 38.8 44.1 39.9
Daegu 48.9 33.3 27.6 36.6 95 55.9 26.1 33.2 38.4
Mean 44.2 37.3  45.9   42.5ns  99 49.7  33.3  46.1   43.0ns  

zRYT : regional yield trial. 
yThis results were measured at one week from heading. 
nsFresh matter yield is significantly not different between cultivar “Jogreen” and cultivar “Gogu” by t-test.

Table 5. Dry matter yield of cv. “Jogreen” cultivated in 4 regions
(RYTz, 2007∼2009)

Regions
Jogreen (MT ha－1) Index

(A/B)
× 100

Gogu (MT ha－1)

2007 2008 2009 Mean
(A) 2007 2008 2009 Mean

(B)

Suwon 9.94 9.28  9.93 9.72 108 10.30 7.75 8.87 8.98
Yeoncheon 7.72 8.99 10.10 8.94 101  8.96 7.83 9.68 8.82

Iksan 7.00 6.64  8.52 7.39 107  6.05 7.26 7.34 6.88
Daegu 7.38 4.81  6.91 6.37 100  8.26 3.35 7.47 6.36
Mean 8.01 7.43  8.87 8.10a 104  8.40 6.55 8.34 7.76b

zRYT : regional yield trial. 
yThis results were measured at one week from heading. 
a,bDry matter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ultivar ‘Jogreen’ and cultivar ‘Gogu’ at 5%  probability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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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99% 수준으로 적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지역별 ‘조그

린’의 ha당 생초수량은 수원과 연천에서 각각 49.3톤과 45.5톤으

로 높았고, 익산과 대구에서 각각 38.6톤과 36.6톤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표준품종인 ‘곡우’에서도 유사하였다.

건물수량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지 전체에서 ha
당 평균 8.1톤으로 표준품종인 ‘곡우’의 7.76톤보다 많았다

(p<0.05). 지역별로는 수원에서 9.72톤으로 건물수량이 가장 많

았고, 연천이 8.94톤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익산과 대구에서 각각 

7.39톤과 6.37톤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준품종인 

‘곡우’는 수원과 연천에서 각각 8.98톤과 8.82톤으로 건물수량이 

가장 많았고, 익산과 대구에서 각각 6.38톤과 6.36톤으로 작았으

며, 지역간 편차도 ‘조그린’에 비해 조금 더 큰 경향이었다.

5. 사료가치

익산에서 출수기로부터 1주일 후에 수확한 지상부 식물체, 즉 

총체시료로 평가한 ‘조그린’의 조사료 품질 특성은 Table 6에서

와 같다. ‘조그린’의 조단백질 함량은 11.9%로서 12.7%인 표준

품종 ‘곡우’보다 0.8% 낮았다. ‘조그린’의 ADF와 NDF 함량은 

각각 36.9%와 64.5%로, ‘곡우’의 34.0%와 62.1% 보다 높았다. 
‘조그린’의 TDN 함량은 59.8%로 ‘곡우’의 62.1% 보다 낮았으

나, TDN 수량은 ha당 5.09톤으로 4.56톤인 ‘곡우’ 보다 많았다

(p<0.05).

6. 종실 생산성

사료작물은 종실이 성숙하기 전에 예취하므로 원활하기 종자

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품종의 종실생산능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이다. ‘조그린’의 성숙기, 수량구성요소 및 단위면적당 종자 생

산량은 Table 7에서와 같다. 성숙기는 ‘조그린’이 6월 10일로 ‘곡
우’의 6월 14일 보다 4일 빨랐다. 또한 ‘조그린’은 ‘곡우’에 비해 

m2당 수수와 수당립수가 적었으나 천립중에서 대등하고 ℓ중이 

높아 ha당 종실수량은 3.11 톤으로 같았다. Han et al.(2015)에 

의하면 호밀은 수확시기에 이삭비율이 증가하여 도복이 잘되기 

때문에 도복에 강한 품종이 채종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조
그린’ 또한 ‘곡우’와 같이 도복에 강한 면모를 나타내어(Table 3) 
종자 생산에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요 약

‘조그린’은 숙기가 빠르면서 추위에 강해 수량이 많은 호밀 품

종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한 품종이다. ‘조그린’의 출수기는 평균 

4월 15일로 표준품종인 ‘곡우’보다 5일 빠른 조생종이다. 수확시

기의 초장은 117 cm로서 표준품종 ‘곡우’에 비해 6 ㎝가 컸고, 
㎡당 경수는 983개로 ‘곡우’의 979개 보다 많은 편이었다. 내한성 

및 흰가루병 등에 대한 내병성은 전국 4개 지역에서 3년간의 평

균이 0으로서 ‘곡우’와 같았으며, 내도복성도 3으로 같았다. ‘조
그린’의 건물수량은 ha당 8.1톤으로 ‘곡우’에 비해 4% 많았다. 
‘조그린’의 조단백질 함량은 11.9%로 ‘곡우’ 보다 0.8% 낮았으

며, ADF와 NDF 함량은 각각 36.9%와 64.5%로 ‘곡우’보다 높았

다. 또한 TDN 함량은 낮았으나 TDN 수량은 ha당 5.09톤으로 

Table 6. Percent of crude protein, acid detergent fiber (ADF), neutral detergent fiber (NDF) and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of cv. “Jogreen” cultivated in Suwon
(Suwon, 2007∼2009)

Cultivar Crude protein 
(%)

ADF 
(%)

NDF 
(%)

TDNy

(%)
TDN yieldx

(t ha－1)
Jogreen 11.9 36.9 64.5 59.8 5.09a 
Gogu 12.7 34.0 62.1 62.1 4.56b

zThis results were measured by whole crop plant harvested at one week from heading.  
yTDN (%) = 88.9 － (0.79 × %ADF)
xTDN yield = dry matter yield × %TDN 
a,b TDN yield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ultivar ‘Jogreen’ and cultivar ‘Gogu’ at 5%  probability by t-test. 

Table 7. Grain yield of cv. “Jogreen” in Iksan
(Iksan, 2007∼2009)

Cultivar Maturing
date

No. of spikes 
per m2

No. of grains 
per spike

1,000-grain 
weight

(g)

1ℓ
weight

(g)

Grain yield (MT ha－1)

Yield Index
Jogreen Jun. 10 869 39 27.1 683 3.11a 100
Gogu Jun. 14 950 42 27.7 662 3.11a 100

aGrain yield significantly not different between cultivar “Jogreen” and cultivar “Gogu”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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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우’ 보다 많았다. ‘조그린’의 종실수량은 평균이 ha당 3.1톤으

로 ‘곡우’와 대등하였다. ‘조그린’은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

국의 답리작 및 전작지대에서 추파에 의한 월동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료를 많이 주고 밀식을 하면 도복이 발생하여 수확작업

을 어렵게 하고 조사료 품질을 떨어뜨리므로 적정 파종량과 표준

시비량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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